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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학생들의 학습동기,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능력 정도를 파악하고 자기주
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방법은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연구대상은 4년제 대학교 
2학년 간호학생 194명이었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5년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료수집을 하였다. 연구결
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성별, 성격성향, 간호학과 지원동기, 전공 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 성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자기주도학습능력은 학습동기,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습동기,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 만족도, 성적으로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53.1%를 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 간호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동기,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주제어 : 자기주도학습능력, 학습동기,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호 융합교육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learning motivation, communication skill, academic self-efficacy 
which influenc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A total of 194 second year students were 
recruited from nursing department in Gwangju.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self-administrated from November 2 
to 30, 2015. I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gender, personality disposition, 
applied motivation, satisfaction on major, satisfaction of campus life, and school grade. I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learning motivation, communication skill, academic self-efficacy, satisfaction on major and school grade 
were significant factors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explaining 53.1% of the variables. In conclusion, to 
enhanc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for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gram and curriculum for 
increasing learning motivation, communication skill, and academic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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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는새로운지식과정보가끊임없이생성되고

가공되는 지식기반 정보화시대로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위해지식과정보를효율적으로처리하고응용

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특히 간호사는 다양한 간호 분야

에서업무를수행하고빠르게변화하는의료환경에효율

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스스로 학습문제를 파악하고

문제해결을위한대안을세우며필요한자료를탐색하고

획득해 나가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의 함양이 필요하다[1].

따라서간호학생이향후전문적인능력을가진간호사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미리 학부과정에서부터 자기주도학

습능력을 획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주도적학습이란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의 주도권

을가지고자신의학습요구진단, 학습목표설정, 학습자

원의 확보, 적합한 학습전략을 선택 및 실행하고 자신이

성취한학습결과를스스로평가하는과정으로[2], 학습계

획, 학습실행, 학습평가의 단계를 거친다[3]. 자기주도학

습능력이 높을수록 간호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이 높고[4],

간호사의간호실무수행능력이높아진다고하였다[5]. 그

러므로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서는간호사들이자율적으로학습하고, 문제해결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간호교육현장에서 간호학생들의 자기주

도학습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학습동기의개념은학습을유발하고이를유지시키며,

학습의 방향을 정해주거나 수준 및 강도를 결정하는 심

리적과정이라할수있다[6]. 이러한 학습동기는학습활

동뿐만아니라학습능률과학습성패를결정짓는중요한

요인이다. 즉 학습동기가 높은 학습자들은 학습에 대해

열정적이고 흥미 및 호기심이 많고 열심히 노력하며 방

해를 극복하고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

동을 수행한다. 특히 학습동기 하위요인 중 하나인 학습

을지속하고자하는계속동기가높을수록학습자가학습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또는 학습조력자들과의 상호작용

을통해서자신이학습을주도하고관리하면서이루어지

는 학습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는 대상자에게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을제공하는데있어대상자와의상호작용이매우중

요한데 이를 효과적으로 연결해주는 수단이 의사소통능

력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대상자가 자신의 문제를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대화를 이끌어 내는 간호사의 능

력과 적절한 상호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치료적

관계 형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7], 전문직 간호

의핵심기술이다. 자기주도학습이고립적인상태에서이

루어지는 개인학습이 아니라 교사, 멘토, 동료, 교육기관

등매우다양한협조자들의도움하에이루어지는것이며

학습자스스로학습전체의계획, 실행및평가등의책임

을 지는 학습이다[8]. 따라서 최근에는 자기주도학습의

과정은개인적인것이라고보다는관련된개인들이협동

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자기주

도학습을 협동학습과 관련지어 논의하고 있다. 또한

Jo[9]는 자기주도학습이대인관계또는대화등과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 간호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학습 수행을 위해 요

구되는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판단으로지각된효능감을의미한다[10]. 즉 자기효

능감은 개인이 처한 도전적인 문제 상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문제해결과정을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는능

력을예측하는주요변인이며[11], 자기효능감이높은학

습자는 자신의 발전과 지식의 증가와 같은 내적인 동기

를 가지고 학습에 참여한다[10].

최근 자기주도학습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교수

법과관련된자기주도학습능력의효과[12, 13], 자기주도

학습과문제해결능력[4, 14], 임상수행능력[15], 자기결정

동기[16], 창의성[17], 전공선택 동기[18], 셀프리더십[19]

등의 관계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자기주도학습능력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년, 종교, 성별, 전공 만족

도 등이 있었다[20].

이상을 종합해볼 때, 학습동기와 의사소통능력, 그리

고학업적자기효능감은학습의주체로서간호학생의학

습을 능동적으로 이끌어나가고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

하고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여 자기주도학습능력에 긍

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자기주도학습능력과 학습동기, 의사소통능력, 학습적 자

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찾기가 힘들었다.

따라서본연구는간호학생들의학습동기, 의사소통능

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어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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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되는지 파악하고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간호교육에서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향

상시키는 위한 새로운 교수법을 적용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학습동기,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파악하고 자기주도학

습능력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확인하고자실시되었다.

첫째, 간호학생들의학습동기와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파악한다.

둘째, 간호학생들의일반적특성에따른자기주도학습

능력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학생들의 학습동기,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자기주도학습능력과의 상관관계를 파악

한다.

넷째, 간호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자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광역시에소재한 4년제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2학년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2015년 11월 2

일부터 11월 9일까지수행하였다. 연구자가 간호학과학

과장을방문하여연구목적과취지를설명하고협조를구

하였으며, 지도교수의협조하에학생들에게연구목적을

설명한후참여에동의서를받고구조화된설문지 200부

를배부하였다. 회수율을 100%였지만응답이불성실한 6

개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194개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연구표본 크기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

의수준(α)=.05, 검정력(1-β)=.95, 효과 크기=.15, 그리고

예측변수 12개로 하였을 때 최소인원이 184로 산출되었

다. 따라서 본 연구 대상자 수는 필요한 표본 수를 충족

하였다.

2.2 연구 도구
설문지 구성은 일반적 특성 8문항, 학습동기 25문항,

의사소통능력 25문항, 학업적자기효능감 28문항, 자기주

도학습능력 15문항 등 총 101문항으로 이루어졌다.

2.2.1 학습동기
학습동기는학습자들이학습활동과관련된제반활동

과과제에대해주의력집중, 적절성, 호기심, 도전성, 만

족감, 기대감을 갖고 참여하고자 하는 신념과 의욕의 정

도를 의미[21]하며, 본 연구에서는 Kim[21]이 개발한 척

도를말한다. 이 도구의하위요인으로는본질동기 6문항,

비본질동기 6문항, 계속동기 6문항, 수업동기 7문항의총

25문항,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21]의 도구의

Cronbach ⍺값이 .927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 ⍺값은 .915이었다.

2.2.2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은 자신이 처한 상황 내에 타인과의 관

계 속에서 적절한 의사소통 수단을 인지하고 활용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루어 자신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

도록하는능력이다[22]. 본연구에서는간호학생의의사

소통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Fritz, Brown, Lunde와

Banset[23]가 개발하여 Choi와 Cho[24]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의사소통의 집중도, 이해

와해석, 분석과평가, 반응, 기억등 5개의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영역별로 5문항씩총 25문항으로구성되

어 있으며,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의사소통능력의

총점 범위는 각 하위 요인별로 5~25점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의사소통능력이높다는것을의미한다.

의사소통능력 도구의 Cronbach's Alpha 계수는각 하위

요인별로 .692-779로 나타났고전체문항은 0.931로 나타

났다[25].본연구에서도구의Cronbach⍺값은 .911이었다.

2.2.3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academic self-efficacy)은 학습과

제를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해필요한행위를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된 능력을 의미

한다[26]. 본 연구에서는 Kim과 Park[27]의 학업적 자기

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수준 선호의 3개 하위요인으로구성되어 있

으며, 문항 수는 자신감 8문항, 자기조절 효능감 10문항,

과제수준 선호 10문항의 총 28문항이고 6점 Likert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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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

감이높음을의미한다. Kim과 Park의 연구[27]에서보고

된신뢰도계수 Cronbach ⍺값은 .77- .90이었고본연구
에서 도구의 Cronbach ⍺값은 .846이었다.

2.2.4 자기주도학습능력
본 연구에서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계획을수립하고이를실행하며그결과를체계적으

로평가하여성공적인학습이되도록학습과정을주도적

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측정하

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Lee 등[3]이 개발하고 Jo[9]가

수정, 보완한것을사용하였다. 이 도구의하위변인은학

습계획, 학습실행, 학습평가로구성되었으며각문항별 5

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학습계획의 문

항은 ‘학습을 할 때 먼저 무엇부터 할까 스스로 계획을

세운다’ 등이고, 학습실행의문항은 ‘과제나해야할일은

끝까지 한다’ 등이며, 마지막으로 학습평가의 문항은 ‘성

적이나과제수행결과가왜잘나왔는지혹은왜잘못나

왔는지 스스로 평가한다’ 등이다. 각 문항은 자기주도학

습능력 하위변인별 신뢰도는 .712-.843으로 나타났고 전

체신뢰도는 .895이다[9]. 본연구에서도구의 Cronbach’s

⍺값은 .910이었다. 하위변인중학습계획의 Cronbach’s

⍺값은 .806, 학습실행 .764, 학습평가 .716로 나타났다.

2.3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특성과주요변수분석은실수와백분율및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2) 일반적특성에따른자기주도학습능력정도의차이

는 ANOVA, t-test로 분석하고 사후 검정은

Scheffe로 분석하였다.

3)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로 분석

하였다.

4)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

기 위해 유의하게 나타난 요인들을 반응변수로 포

함하여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

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연구대상자의일반적특성을살펴보면, 성별은남

학생은 18명(9.3%), 여학생은 176명(90.7%)로 여학생이

대부분이었으며, 연령은 20세(63.9%)가 가장 많았다. 대

상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성격성향으로는 내향적 성향이

82명(42.3%), 외향적 성향이 58명(29.9%)으로 내향적 성

향이 더 많았다. 간호학과 지원동기로는 취업률 고려가

76명(39.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적성을 고려해서

60명(30.9%), 마지막이 타인의 권유 58명(29.9%)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한 학생은

52명(26.8%)였고 보통이다가 120명(61.9%), 낮다가 22명

(11.3%)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만족도는 높다가 40명

(20.6%), 보통이다가 130명(67.0%), 낮다가 24명(12.4%)

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학습법은 강의법과 문제풀이 등

이 98명(50.5%), 실습병용강의가 70명(36.1%), 협동학습

이 26명(13.4%)로 나타났고이전학기의성적은 A학점이

28명(14.4%), B학점이 102명(52.6%), C학점이 60명

(30.9%), D학점이 4명(2.1%)으로 나타났다<Table 1>.

Variable Categories N(%)
Gender Male

Female
18 ( 9.3)
176 (90.7)

Age(years)
≤ 19
20
> 20

40 (20.6)
124 (63.9)
30 (15.5)

Personal i ty
disposition

Introverted
Extroverted
Don’t know

82 (42.3)
58 (29.9)
54 (27.8)

Applied
motivation on
department of
nursing

Employment rate
Others persuasion
Consider aptitude

76 (39.2)
58 (29.9)
60 (30.9)

Satisfaction
on major

High
Moderate
Low

52 (26.8)
120 (61.9)
22 (11.3)

Satisfaction
on campus
life

High
Moderate
Low

40 (20.6)
130 (67.0)
24 (12.4)

Preferred
teaching-lea-
rning method

Lecture, quiz, representation
Practice combined lecture
Cooperation learning
(PBL, TBL)

98 (50.5)
70 (36.1)
26 (13.4)

Previous
semester
grade

A grade
B grade
C grade
D grade

28 (14.4)
102 (52.6)
60 (30.9)
4 ( 2.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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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상자의 학습동기, 의사결정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정도

대상자의학습동기, 의사결정능력, 학업적자기효능감

및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측정한 결과, 학습동기는 총 125

점 만점에 83.2점으로 나왔으며 하부요인으로는 비본질

동기가 21.6점으로 가장 높았고 계속동기가 18.0점으로

가장 낮았다. 의사결정능력은 총 125점 만점에 91.4점으

로 나왔고 하부요인으로는 의사소통 집중도가 19.2점으

로 가장 높았고 기억이 16.9점으로 가장 낮았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총 168점 만점에 97.8점으로 나타났고 하

부요인으로는자기조절효능감이 39.6점으로가장높았고

과제난이도수준이 30.7점으로 가장 낮았다. 자기주도학

습능력은 총 75점 만점에 53.5점으로 나타났고학습실행

이 19.5점으로 가장 높았고 학습평가가 17.0점으로 가장

낮았다<Table 2>

Variable Subcategory M±SD Range

Learning
Motivation

essential
non-essential
continuation
class

21.11±2.99
21.62±3.09
17.97±3.73
22.49±3.73

6-30
6-30
6-30
7-35

total 83.21±11.37 25-125

Communication
skill

concentration
understanding
analysis
response
memory

19.15±2.66
18.46±2.17
18.45±2.23
18.39±2.32
16.89±2.45

5-25
5-25
5-25
5-25
5-25

total 91.35±9.87 25-125

Self-efficacy

degree of difficulty
self-control
confidence

30.70±5.49
39.59±5.37
27.58±6.01

10-60
10-60
8-48

total 97.84±11.62 28-168

Self-directed

Planning
Implementation
Evaluation

17.06±3.07
19.45±2.75
17.03±2.60

5-25
5-25
5-25

Total 53.52±6.92 15-75

<Table 2> Learning motivation, communication skill,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subjects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학
습능력의 차이

대상자의일반적특성에따른자기주도학습능력의차

이를 분석한 결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성별, 성격성향,

간호학과 지원동기, 전공 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 성적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즉 여학생이 남

학생보다는, 외향적인 성격이 성격을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경우보다는, 간호학과지원동기가적성을고려해서

지원한경우가취업률이나타인권유보다는, 전공만족도

가높은경우, 대학생활만족도가높은경우, 이전성적이

B 이상인 경우가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자기주도학습

능력 점수가 더 높았다<Table 3>.

Variable
Self-directed learning

M±SD
t or F(p)
Scheffe

Gender
Male(18)
Female(176)

49.0±7.1
54.0±6.6

8.83*

(.003)
Personality disposition
Introverteda(82)
Extrovertedb(58)
Don’t knowC(54)

53.2±7.1
55.6±6.7
51.9±6.4

4.28*

(.015)
(b>c)

Applied motivation on
department of nursing
Employment ratea(76)
Others solicitationb(58)
Consider aptitudeC(60)

52.2±6.4
52.3±7.3
56.3±6.4

7.36*

(.001)
(a,b<c)

Satisfaction on major
High(52)
Moderate or low(142)

57.6±5.3
52.0±6.8

28.64*

(<.001)
Satisfaction on campus life
High(40)
Moderate or low(154)

56.9±6.2
52.7±6.8

12.45*

(.001)
Experience of cooperative
learning
Yes(166)
No(28)

53.7±6.7
52.4±7.8

0.81
(.369)

Preferred teaching-learning
Lecture, quiz, presentation,
online(98)
Cooperation learning(PBL,
TBL)(26)
Practice combined lecture(70)

52.3±7.0

54.2±6.4

53.6±7.0

0.17
(.844)

Previous semester grade
Over B grade(130)
Under C grade(64)

55.1±6.5
50.3±6.7

22.4*

(<.001)
*p<.05

<Table 3>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3.4 대상자의 학습동기, 의사결정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자기주도학습능력간의 상
관관계

대상자의학습동기, 의사결정능력, 학업적자기효능감

및 자기주도학습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

기주도학습능력은 학습동기(r=.626, p<.001), 의사소통능

력(r=.509, p<.001), 학업적자기효능감(r=.382, p<.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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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순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학습동기는 의사결정능력

(r=.439, p<.001), 학업적 자기효능감(r=.369, p<.001)에

순상관관계를 보여주었고 의사결정능력은 학업적 자기

효능감(r=.330, p<.05)에순상관관계를나타냈다<Table 4>.

Variable
Learning
motivation

Communicati
on skill

Self-efficacy

Communicati
on skill

.439*

(p<.001)
- -

Self-efficacy
.369*

(p<.001)
.330*

(p=.001)
-

Self-directed
.626*

(p<.001)
.509*

(p<.001)
.382*

(p<.001)
*p<.05

<Table 4> Correlation among learning motivation, 
communication skill,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3.5 대상자의 학습동기, 의사결정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종속변수로 하고 자

기주도학습능력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학습동기,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일반적 특성 중 유

의한 차이를 보인 성별, 간호학과 지원동기,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 전학기의 성적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

귀분석을한결과, 성별, 간호학과지원동기, 대학생활만

족도는유의하게나타나지않았고학습동기, 의사소통능

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그리고 성적이 유의

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사이에다중공선성의문제를확인한결과

독립변수들사이에상관관계는 .021 - .626으로나타났으

며 .80 이상인설명변수는없었다. 공차한계(tolerance)는

.65 - .91로 모두 1.0 이하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1.10 - 1.54으로기준인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잔차 분석결과 모형의 선형성, 오차

항의정규성, 등분산성이확인되었다. 따라서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44.631, p<.001), 모형의설명력을나타내는수정된결

정계수(R2)는 .531으로나타났다. 대상자의자기주도학습

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습동기

(.349)로 나타났으며그다음이의사소통능력(.288), 성적

(.262), 학업적 자기효능감(.134), 전공만족(.117) 순으로

나타났다<Table 5>.

Variables B S.E β t(p)
Adj
R2

F(p)

constant 6.567 4.046
1.623
(.106)

.531
44.6318**

(<.001)

Learning
Motivation

.212 .037 .349
5.691**

(<.001)
Communicati
on skill

.202 .040 .288
5.010**

(<.001)

Self-efficacy .080 .032 .134
2.451**

(.015)
Satisfaction
major*

1.820 .843 .117
2.159**

(.032)

grade* 3.842 .758 .262
5.072**

(<.001)
*dummy variable: satisfaction on major(high), grade(over B)
**p<.05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4. 논의
본연구는간호학생을대상으로학습동기, 의사소통능

력, 학업적자기효능감과자기주도학습능력정도와자기

주도학습능력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파악하기위해수

행되었다.

연구대상자의 학습동기는 125점 만점에 83.2점이었으

며 하부요인별로 비본질동기가 가장 높았고 계속동기가

가장 낮았는데, 이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다른 연구[14]에서도 87.9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가약간낮았으나하부요인이비본질동기가높고계

속동기가 낮은 것은 유사하였다. 즉 간호학생들이 외부

에서 주어지는 유인체나 보상에 의해 열심히 학습하는

동기는 높았지만 외적 간섭 없이 스스로 학습내용을 계

속해서 학습하고자 하는 계속동기는 낮음을 의미한다.

보통 동기가 높은 학습자들은 학습에 대해 열정적으로

노력하며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수행하지만 그중 계속동기가 높으면 자기주도학습을 더

잘하는것으로나타나[6] 간호학생들의계속동기를높이

는 학습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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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의사소통능력은 총 125점 만점에 91.4점

(100점으로 환산하면 73.1점)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 중

가장 높은 것은 의사소통의 집중도이고 가장 낮은 것은

기억으로 나타났다. Lee[25]는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하

였는데, 의사소통능력이 3.75(100점으로 환산하면 75점)

점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 중 기억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것은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간호학생

들이 의사소통시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집중하여 듣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세부적인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의미한다. 의사소통능력은간호학과졸업생들이전

문직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역량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역동적인 보건의료 상

황에서효과적인의사소통을하기위해서는학생개인의

끊임없는노력과경험뿐만아니라이를지속적으로유지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학업적자기효능감은총168점만점에 97.8점으로나타

났는데 하위 요인 중 자기조절효능감이 가장 높았고 과

제난이도수준이 가장 낮았다. 즉, 간호학생은 학습을 잘

하기위해계획하고중요한내용을기록하고효과적으로

학습하는 자기조절효능감은 높은 반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도전하는 과제난이도수준은 낮은 편으로 나타났

다. 이는본연구결과가간호학과 2학년학생을대상으로

한다른연구결과[12]보다약간높았으며하위요인중자

기조절효능감이높은점은유사하였다. 학업적자기효능

감은 구체적 상황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수행 능력에 대

해내리는판단을의미하며[28], 학업을수행하는자신에

대한능력이성공적으로느껴질때학업적자기효능감은

높아지고 그렇지 못할 때 낮아지게 된다[29]. Huh[6]도

학습적 자기효능감 중 과제난이도선호가 높을수록 자기

주도학습이높아진다고하였는데, 과제난이도수준을고

려한교수법이나교과운영전략을개발하여학업적자기

효능감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자기주도학습능력은 75점 만점에 53.5점(100점 환산

하면 71.3점)으로나타났고학습실행이가장높았고학습

평가가가장낮게나타났다. 즉학습을끝까지하거나과

제를 기한에 맞게 제출하는 학습실행은 높고, 성적이나

과제수행 결과를 평가하거나 분석하는 학습평가 점수는

낮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른 도구를 활용한 연구[30]에서도 자기주도학습은 100

점으로환산한 점수가 69.4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

였다. 인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기주도적인 특성을

지닌 성인학습자로 성숙해간다는 Knowles[2]의 기본 가

정에 비추어 볼 때, 자기주도학습능력은 간호학생이 간

호전문적 성장을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이며, 미래에 간

호사로서 급변하는 간호실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

해서는 대학의학부과정에서부터훈련되어야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성별, 성격성향,

간호학과지원동기, 전공만족도, 대학생활만족도, 성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즉 여학생인 경우,

외향적인 성격인 경우, 간호학과 지원동기가 적성을 고

려해서 지원한 경우, 전공만족도가 높은 경우, 대학생활

만족도가높은경우, 성적이 B 이상인경우가그렇지않

는 경우보다 자기주도학습능력 점수가 더 높았다.

이는 자기주도학습준비도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자기주도적인경향이있고[31] 자기주도학습준비도가

더높다고나타난연구[32]와 유사하였다. 또한간호학생

의 전공선택 동기가 전공만족도, 대학생활만족도 및 자

기주도학습능력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는데[18],

Park과 Jeong[20]은 대학생활 적응에 자기주도학습능력

과 전공만족도가 유의한 설명변수였다고 하면서 전공만

족도와자기주도학습능력이증가하면대학생활만족도도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는 적성을 고려하여 간호학과를

지원한경우, 전공및대학생활만족도가증가할뿐아니

라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학습역량을 의미하는 자기주도

학습능력도 증가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기주도학습

준비도가높은사람이낮은사람보다학업성취도가높음

을 보고한 연구들[32, 33]을 볼 때 자기주도학습능력과

학업성취도간의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연구대상자인간호학생들은학습동기와의사소통

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능력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자기주도학습능

력과학습동기와 .63으로 강한상관관계를보여주었는데

이는 다른 연구[34]에서도 자기주도학습과 학습동기가

.72로 강한상관관계를나타낸것과유사하였다. 즉 높은

동기수준을나타낸집단이자기주도학습준비도가높았

고[35] 의사소통능력과자기주도학습능력도높은상관관

계를가지고있다고하였다[36]. 즉 자기주도학습이학습

동기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하게 상관관계가 있

을 뿐만 아니라[19, 37] 의사소통능력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할 때는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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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학업적자기효능감, 의사소통능력을함께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연구에서간호학생의자기주도학습능력에가장큰

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는학습동기로나타났으며그다

음이 의사소통능력, 성적,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만족

도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연구들[6, 16, 27]에서 학

습동기가자기주도학습과정적상관관계를보였고, 자기

주도학습능력을 가장 높게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라고

한결과와부합하다. 따라서자기주도학습능력을고려할

때학습동기는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으며자기주도

학습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변인임을알수있다. 따라

서학습동기수준이낮은학생들을위해학습에대한흥

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전략을 수업계획에 포함시

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의사소통능력간에 직접적인 영

향관계를 연구한 논문은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학습자가

자기주도학습을계획, 실행, 평가할때다른사람과의상

호간 정보교환이 필수적이므로 이러한 의사소통능력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볼 필요

가 있겠다. Jo[9]의 연구에서도 탄력성이 학습동기를 매

개로 자기주도학습능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탄력성의 하위요인으로 협동과 의사소통

능력이 포함되고 있다. Kim[38]의 연구에서 간호학생들

의 의사소통능력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

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된 결과와 같이 의사소통능력과

자기주도학습능력간에는상관관계가있고자기주도학습

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자기주도적학습능력이 직접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

친다고 한 선행 연구[39]와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을수

록학업성취도가정적으로유의하게나타난다고한연구

결과[40]처럼자기주도학습능력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

로 성적 즉 학업성취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학습적 자기효능감

중 과제난이도를 선호하는 학습자들은 자기주도학습을

잘하는것으로나타나[6], 학습자들의자기주도학습을향

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성취수준에 따라 도전감이

있는 과제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전공만족도도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나타났는데, 전공만족도가 자기주도학습을 설명

하는 변수라고 한 연구[17]와 대학생활 적응에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전공만족도가 유의한 설명변수였다고 한 연

구결과[20]를 볼 때, 전공만족도가 높은 경우 전공에 대

한 학습몰입을 높여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증가시키고 대

학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게 한다.

간호교육은 간호학생이 간호실무 현장에서 요구하는

지식, 기술과 태도 등의 간호핵심역량을 갖추도록 준비

시켜 향후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제공하는역량있는간호사로양성하는데에목

표를 두고 있다[41]. 따라서 간호학생 때부터 요구되고

있는 학습은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의 해

결방안을모색하며문제를해결할능력을갖추는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간호학생은 학습에 대한 동

기가 강하고 학업적으로 자신이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과 함께 상호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을

갖추어야 학업성취도와 전공만족도가 증가되고 더불어

자기주도학습능력도 향상된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학습동기,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능력 정도를 확인하고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방법은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연구대상은 4년제

대학교 2학년 간호학생 194명이었고 자료수집은 구조화

된설문지를이용하여 2015년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

지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학생의자기주도학습능력은총 75점만점에

53.5점으로나타났고학습실행이 19.5점으로가장높았고

학습평가가 17.0점으로 가장 낮았다.

둘째, 간호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성별, 성격성

향, 간호학과 지원동기, 전공 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

성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간호학생의자기주도학습능력은학습동기, 의사

소통능력, 학업적자기효능감에정적인상관관계를나타

냈다.

넷째, 간호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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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은 학습동기,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

공 만족도, 성적으로 자기주도학습능력을 53.1%를 설명

하였다.

결론적으로 간호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동기,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

고자 한다.

첫째, 본연구는일개지역의간호학생을대상으로하

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을 갖는다

둘째, 간호학생의 학습동기,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

기효능감그리고자기주도학습능력을높일수있는구체

적인 교수법 및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간호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과 관련된 변인

들중본연구에서다루지않은변인에대해검증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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